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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광복 이후 서구의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 온 한국인들은

이슬람 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큰 편이다. 특히, 최근 잇달아 일어나는

테러 관련 보도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열된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고 암기하는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이슬람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서 위주의 사실 확인 활동만을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상상 접촉 활동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

였다.

실험은 서울시 소재 세 개의 공립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설정하고, 집단별로 사실 확인 활동과 상상

접촉 활동을 한 후,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및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이슬람 문화 수용성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인 ‘감정’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행동 경향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상상 접촉 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슬람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의 효과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열린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제도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즉 교과서에 있는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차별적 내용을 개선하고, 교사나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자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리교육이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편견, 이슬람 문화, 상상 접촉, 태도, 이슬람 문화 수용성

학 번 : 2016-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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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1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알카에다의 9.11테러, 탈레반에 의한 아프

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IS의 자살 폭탄 테러 등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가 전 세계인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주로 매체를

통해 이슬람교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우리로서는 연일 기사화되는 사고

소식에 이슬람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기 쉽다. 실제로 우리

나라 학생들이 이슬람 문화권에 해당하는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김소순․조철기,

2010). 연구자 역시 학교 현장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

각을 가진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껴왔다. 문화 단원 수업에 앞서

이슬람교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물으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나라, 여성 인권이 낮은 나라, 여성들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나라, 문화

수준이 낮고 불쌍한 나라 정도가 그동안 돌아왔던 학생들의 대답이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대상과 방법을 달리 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임성택(2003)은 우리나라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중동인․흑인․인도 및 동남아인․중국인․백인․북

한인․일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한 결과, 중동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또한 김소순․조철기(2010)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여

‘폭력적이다’, ‘후진적이다’, ‘불쌍하다’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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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반 이슬람 정서는 비단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정부 주도로 전라북도 익산에 조성하려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할랄식품 테마단지’가 될 것이라는 주민들 및 일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들의 반대 집회로 보류되었다1). 또한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무슬림 위한

편의시설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백화점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조성한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 뉴스 댓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명진 등(2010)은 2)보가더스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3)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새터민, 미국인, 서아시아인, 몽골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Ⅰ-1>과 같이 미국인(2.08)에게 가장 가까움을 느낀 반면

서아시아인(2.90)에게 가장 큰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Ⅰ-2>에서 입국 금지, 방문, 국민 등 각 항목별 응답 분포를 보더라도

서아시아인에 대한 응답 성향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입국

금지 항목에서는 서아시아인의 입국금지를 찬성하는 사람이 미국인 다음

으로 많았고, 그 밖에 방문, 국민, 동료, 이웃, 친구, 자식의 배우자, 배우자

항목에서도 대체로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아시아인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이 높으며, 부정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전북도민일보, 2015. 11. 23., 노컷뉴스, 2015. 12. 17.
2) 보가더스 척도란 여러 민족․인종에 대해 결혼, 친구, 이웃 등 7가지 항목 중

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응답자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할 수 있다(이명진

등, 2010).
3) 사회적 거리감은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태도이다(Lauman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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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보가더스 척도

출처: 이명진 등(2010)

<표Ⅰ-2> 보가더스 척도의 각 항목에 대한 찬성 응답자 수

출처: 이명진 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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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박광배(2015)는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무슬림에 대한 명시적,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대상범주로 하고, 좋음/나쁨과 평화/폭력을 속성범주로 하는 두 번의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이 기독교인 보다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험자들이 편견을 조절

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암묵적 태도를 지닐

수록 이슬람공포증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일상적인 상태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슬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이슬람교, 이슬람 문화, 이슬람 국가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편견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뜻하는 'Islamophobia'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다.

특정 종교나 문화에 대한 편견은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여 교류가 증대

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화 시대에 개인이나 국가 발전에 걸림

돌이 될 수 있다. 지리 교과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리 수업을 통해 지역 간․문화 간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업 방

법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에 이슬람 문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교과 시수에 따른 수업 시간

부족이나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이슬람 문화나 이

슬람 지역이 뒷전으로 미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로 인해 우리

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대체 수입원으로 무슬림 관

광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4).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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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69% 감소한 반면, 지난해 무슬림

관광객은 985,858명으로 전년 보다 33%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서울의 여러 고급 호텔과 백화점에서 이슬람

규율에 맞게 승인된 재료들을 사용하는 할랄 음식(halal food)을 제공하

는 ‘무슬림 친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한국이슬람

교중앙회와 협업하여 업계 최초로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설치하였고,

이후 백화점 무슬림 고객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2.5% 늘었

다고 한다.5) 무슬림 마케팅은 백화점, 호텔, 면세점 뿐 만이 아니다. 국

내 여러 종합병원들은 중동 지역 관광객들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한 종합병원은 특실 15개를 아랍에미리트

(UAE) 환자만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의 비자 갱신도 병

원이 돕고 있으며, 기도실은 물론 아랍어가 나오는 TV, 공항 픽업 서비

스까지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무슬림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세계 인구 약 74억 명 중 무슬림 인구는 약 21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6) 또한 세계 인구 성장률 1.1%에 비해 무슬림 인

구는 매년 1.8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UN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는

2050년 세계 인구를 약 96억 명, 그 중 무슬림에 해당하는 인구를 약 26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이주 무슬림은

약 14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10명 중 1명꼴이다.7) 불법 체류 무슬림과

한국인 무슬림을 포함하면 국내 무슬림 숫자는 약 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이슬람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존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4) The Korea Times, 2017. 8. 27.
5) 조선일보 경제면, 2017. 9. 9.
6) Wikipedia
7) 동아일보,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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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슬람 국가와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로 대표되

는 서아시아나 북부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에 대해 자주 접할 기회가 적고, 그들과의 직접적인

문화 교류 또한 많지 않다.

둘째, 서구 중심적 세계관(Eurocentrism)을 통해 이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서구에 의해서 기록되거나 정의되는 오리엔탈리즘은 그 이면

에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동양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숨어있으며, 자신들

의 지배력을 확산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논리가 담겨있다(김소순․조철

기, 2010). 이슬람 여성들을 억압받고 안타까운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

는 것, 이슬람 사회를 경제개발이나 근대화의 대상으로 비추는 것 등이

모두 서구의 식민주의적 관점 또는 타자를 열등하게 바라보는 오리엔탈

리즘의 재현이다.

셋째, 일부 급진주의 무장단체들의 영향 때문이다. TV나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이들의 활동을 ‘이슬람 원리주의’로 칭하며 이슬람

세계의 모든 분쟁과 갈등을 ‘이슬람 원리주의’ 때문으로 비약시키고 있다

(김소순․조철기, 2010). 20세기 초에 독립한 신생 아랍, 이슬람 국가들은

지나치게 빠른 서구식 세속화나 서구 열강의 개입에 반대하여 순수 이슬

람원리를 지키고자 하였으며, 이슬람법과 이슬람 정신으로 통치하는 국

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김소순․조철기, 2010). 그러나 이러한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을 과격파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 모든 분

쟁의 원인을 이슬람 자체에 두는 것 역시 잘못된 태도이다.

넷째, 교과서에서 이슬람을 서술하고 있는 방식 때문이다. 김소순․

조철기(2010)의 연구의 따르면 학습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교과

서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교과서에서 이슬람교 본래의 성격을

왜곡하거나 이슬람 사회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서술을 하여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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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서구중심주의적 사고관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자율성이 아닌 종교 경찰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슬람교를 믿어야하는 것

처럼 서술되어 있거나, 일부 지역의 풍습을 이슬람 사회 전체의 모습으로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점, 또 이슬람 여성의 복장이나 금주와 같은 문화에

대해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이슬람 문화를 폭력적이거나 기이한

이미지로 재현하여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임성택

(2003) 역시 학생들이 중동인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로 학교 교육과정의 영향을 들은 바 있다. 따라서 비판적 문해력

(critical literacy)이 부족한 학습자라면 교과서의 저자나 교사에 의해

이슬람 사회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학습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수업 시간을 통해 이슬람 지역에 대한 편견이 새로 생기거나 더

커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해소

하기 위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방법

으로 ‘상상 접촉 활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 교과서에 나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암기하던 활동과 비교하여 상상 접촉 활동의 태도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태도를 감정요인과 행동요인으로

나누어 감정의 개선, 즉 공감의 효과가 행동적 차원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

았다. 또한 감정과 행동의 통합적 차원으로서 이슬람 문화 수용성을 또

다른 측정변인으로 설정하고 상상 접촉 활동이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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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상상 접촉 활동을 했을 때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현장 실험을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태도에 대한 연구와 상상 접촉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상상 접촉을 통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화한 것을 입증한 실험연구

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현장 실험에서는 상상 접촉 활동 여부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이슬람교를 소재로 사용하여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탈피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 및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계 시민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실험은 편의표본추출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나눈 후, 통제집단은

이슬람교도의 식생활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읽고, 처치집단은 이슬람교를

믿는 또래 아이와의 만남을 상상하도록 하는 텍스트를 읽는다. 각각의

활동 후 두 집단 모두 ‘이슬람 기도실 설치’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이에

대한 감정과 행동 경향성을 묻는 문항 및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다. 실험자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처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한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 도구들의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예비 실험은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중랑구, 강남구 소재의 공립 중학교 각 한 개씩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 검사지 및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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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현직 교사 4인과

지리교육 전공 대학원생 3인의 검토를 받았다.

현장 실험을 통해 설문지를 취합하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통계 처리를

하였다. 실험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공립

중학교 가운데 지역이 다른 3개 학교에서 진행하였다. 대상 학년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총 20학급의 473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각 학급은

남녀합반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 219명, 여학생 254명

이었다. 수합한 설문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3.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그림Ⅰ-1> 현장 실험 절차

예비실험 및 설문지 수정

실험 수행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검사

통계 처리 및 분석

실험 주제 선정 실험 대상 선정

텍스트 및 설문지 개발 실험 집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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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태도

1) 태도의 개념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나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또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취하는

입장”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심리학에

서 다루어져왔다. Allport(1935)는 태도를 가리켜 경험을 통해 조직화, 체

계화 되는 것으로 대상과 상황에 대해 개인이 반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신 상태라고 하였다. Rosenberg(1960)는 특정 대상에 대한 비교적 안

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정의한바 있다. 김현호(2011)는 태도란 경험을 통

해 형성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이라 정의하

였다.

Allport(1935)는 태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태도는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특정 방향으로의 반응을 이

끈다.

둘째, 태도는 눈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심리적 준비상태이다.

셋째, 태도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후천적

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태도는 피동적이 아니라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극에 대해 반응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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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1960)는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차원을 들어 설명하였다. 인지적 요

소는 태도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개인의 생각, 신념을 뜻하며, 정의적 요

소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나 정서를 말한다. 행동적 요소는 행동

하려는 경향 또는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의도적인 마음가짐을 말한다

(차배근, 1992).

이지영(2012) 역시 태도의 세 영역으로 인지적(Cognitive domain), 정

서적(Affective domain), 행동적 영역(Behavioral domain)을 꼽았다. 인

지적 영역은 지식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문화에 대한 장단점을 고

려하여 비판할 줄 아는 유연성 있는 사고방식이나 타문화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수용 의식을 말한다. 정서적 영역은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

이나 타문화에 대한 선택적 존중의식으로, 여기에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

적 정서인 편견이 모두 해당된다. 행동적 영역은 타문화 존중의 태도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다문화 갈등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오늘날 태도의 하위 요소 가운데 정의적 요소, 즉 감정적 차원이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경화, 2011). 김혜숙(2001) 역시 특정 집단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인 행동은 그 집단에 대한 인지적 요인보다 감정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부정적

인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감정이 달라지

면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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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 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교육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수용성

(Multicultural Acceptability)의 개념을 참고한다. 민무숙 등(2010)은 “다

문화 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기와 다른 구성원,

다른 문화에 대해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상호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안상수 등(2012)은 앞의 정의에 세계시민의

개념을 추가하여 “출신지역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의미의 태도”로 정의하여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

였다.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에서는 안상수 등(2012)의 정의를 채택

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다양성․관계성․보편성을

세 개의 축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다양성이란 자신과 다른 여러 문화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으며, 더 나아가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성은 주류집단과 이주민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감과

관련이 있다. 즉,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이며,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보편성은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전개 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경제발전수준

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를 관대히 다루며, 모두가 인류세계의 공통된

구성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적 자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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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슬람 문화

수용성’의 개념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무슬림과 가

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태도이며, 이슬람 문화가 아닌 타문화와 일관

된 모습을 보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태도를 문화 영역에 적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감정과 행동의 통합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은 다문화 수용성의 세 축에 대해서 이를 구성

하는 각각의 하위요소를 분류하고 <표Ⅱ-1>을 작성하여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에 활용하였다.

<표Ⅱ-1>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진단도구의 구성개념 및 가중치

출처 : 여성가족부(2012)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의 연구에 근거하여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이슬람 문화 수용성의 세 하위요인으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다양성․관계성․보편성 영역을 반영한 측정도구를 작성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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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에 있어서의 태도

본 연구는 태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태도가 경험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데에 교육적 함의가 있기 때문이다.

박윤경(2005)은 태도는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3～4세부터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되며,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 절의 논의들과 종합하면,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능동적인 생각․감정․행동 경향성을 말하며 이는

경험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부정적 태도는 부정적 감

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 긍정적 감정으로

변할 수 있고, 이는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태도는 교육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학습자들에게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이 핵심인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편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으로 Allport(1954)가 그의 저서

「편견의 본질」(Nature of Prejudice)에서 언급한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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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상 접촉 이론

1) 접촉 이론과 상상 접촉 이론

Allport(1954)는 그의 저서 「편견의 본질」(Nature of Prejudice)에서

집단 간 접촉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접촉

가설은 지각자와 외집단의 물리적 접촉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줄어들고, 긍정적인 태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다만, 집단

간 편견을 줄이거나 긍정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접촉 상황 하에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John et. al., 2011). 첫째, 접촉

상황에서 접촉 당사자들이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둘째, 접촉하는

모든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한다. 셋째, 집단 간 협동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넷째, 법이나 관습, 기관, 지역의 분위기 등 접촉 상황을 지지

하는 제도적 지원이 있는 경우이다(Allport, 1954; Seaman, 2009; 추병완,

2011).

접촉 가설에 대한 초기 연구는 집단 간 접촉을 통해 편견이 감소하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면, 1980년대부터는 접촉을 통해 어떻게 편견이

감소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추병완, 2011).

Paolini와 그의 동료들(2004)은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

간의 직접, 간접 우정의 효과를 불안 감소의 매개를 통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의

직․간접적인 집단 간 우호 관계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외

집단 변산도(variability)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불안

완화 메카니즘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그림Ⅱ-1>. 접촉 과정

에서 사전에 예상했던 불안이 감소하고, 불안의 감소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여 긍정적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Paolini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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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er, 2007; 추병완, 2011).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같은

효과를 확인하였다<그림Ⅱ-2>.

<그림Ⅱ-1> 대학생 대상 직․간접 접촉 그룹 간 우정 모델

출처: Paolini et. al.(2004)

<그림Ⅱ-2> 성인 대상 직․간접 접촉 그룹 간 우정 모델

출처: Paolini et. a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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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의 접촉 연구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접촉 시점을 알아내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Dovidio(2011)는 접촉 중에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s)가 두드러졌을 때 접촉의 효과가 개별적인 외집단 구성

원에서 외집단 전체로 더욱 강력하게 일반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직접 접촉은 집단 구성원이 실제로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 만남을 통해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동의 이스라엘․팔레스

타인 사람들과 같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집단(opposing groups)이 실

제로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다(Turner and Crisp, 2010).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추병완, 2011). 또한 남한과 북한의 경우처럼, 역사와 민족,

언어가 같다 하더라도 쉽게 접촉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이 존재하기도

한다(Dovidio et. al., 2011). 이러한 의미에서 ‘확장된 접촉(extended

contact)’은 외집단과 접촉할 기회가 적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확장된 접촉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 접촉 없이 집단 간 편견이 감소하

거나 외집단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Pettigrew(1997)는 ‘그룹 간 직접적인 교우관계 가설(direct cross-group

friendship hypothesis)’을 통해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외집단의 구성원

과 친분이 있다는 단순한 정보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약화시킬 수 있

다고 하였다. ‘내 친구의 친구는 곧 나의 친구’의 논리인 것이다(Aron et.

al., 1991).

Wright와 그의 동료들(1997)은 이전의 연구를 보다 확장하였다. ‘8)그룹 간

간접적인 교우관계 가설(indirect cross-group friendship hypothesis)’을

통해 자신이 동일시하는 역할 모델이 외집단 구성원과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외집단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

8) Dovidio(2011)는 이를 대리 접촉(vicarious contact)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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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외집단 구성원이 내집단 구성원에게 상냥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내집단 구성원이 외집단에 대해 관용적 태도로 대하는 것을

다른 멤버들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Turner and Crisp, 2010; Wright, 1997).

Shiappa와 그의 동료들(2005)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

(parasocial interaction)이 실제 접촉한 것과 유사하게 집단 간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을 입증하였다. 특히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과 대면 기회가

제한적일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적 접촉이 편견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Shiappa et. al., 2005).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에서 집단 간

접촉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서로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효

과가 있다. 반대로 흑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보이는 백인 주인공을

보여주는 경우,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편견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TV나 라디오, 인터넷, 영화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내집단 구성원들이 외

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문화 호감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접촉 이론이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희진(2014), 유세경․고민경(2006)은 각각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희진(2014)은 한국 드라마 시청정도가 한류

호감도 및 한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로 접촉 이론을

제시하였다. 유경진 등(2014)은 한국 대중가요와 한국 드라마의 이용 정도

및 평가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문화의 접촉 정도가 문화 및 국가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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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접촉은 접촉 이론의 연장으로, 특정 상황 하에서 외집단 구성원

들과의 ‘긍정적인 만남’과 ‘상호작용’을 ‘상상’하는 활동이다(Dovidio et.

al., 2011). Dovidio et. al.(2011)는 이를 가리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정신적

으로 시뮬레이션(mental simulation)하는 활동이라고 했다. 또한 확장된

접촉(extended contact)과 대리 접촉(vicarious contact)은 외집단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타인’을 통한 간접 접촉인 반면, 상상 접촉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활동을 상상하되 외집단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는 ‘간접

접촉’이라고 했다. 즉 상상 접촉은 실제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

에서 간접적이지만 자기 자신과 외집단 사이의 상호 작용을 다루기 때문에

확장된 접촉보다 실제 접촉과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 접촉의 효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2) 상상 접촉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Turner와 그의 동료들(2007)은 세 번의 실험을 통해 상상 접촉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18～20세 사이의 학생 28명(남자 23명, 여자

5명)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통제 집단은 해변, 숲, 나무와 같은

야외의 풍경을 상상하게 하고, 실험 집단은 낯선 노인과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과의 만남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참가자들이 실험의 의도를 짐작하고 실험자의 기대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험 결과가 사회적 범주화의 효과인지 상상 접촉의

효과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사회적 범주화 프라이밍(social category

priming)과 상상 접촉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19～26세의 젊은 참가

자들에게 낯선 노인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단순히 노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단순히 노인을 생각한 집단보다 노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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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작용’을 상상한 집단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였다.

앞의 두 실험에서 노인과의 상상 접촉을 통해 노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세 번째 실험은 동성애자들을 외집단으로 설정

하고, 앞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상상 접촉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편견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상상 접촉의 편견 감소

효과가 집단 간 불안 감소에 의해 매개됨을 발견하였다<그림Ⅱ-3>.

<그림Ⅱ-3> 상상 접촉에 있어서 집단 간 불안의 매개 역할

출처: Turner et. al.(2007)

Stathi and Crisp(2008)는 상상 접촉을 통해 자신과 외집단의 유사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외집단에 투사하려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구성원이 많은 집단에서 집단의 정체성은

낮고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높을 때 상상 접촉 후 투사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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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nu and Crisp(2010)는 상상 접촉을 통해 소수 민족이나 국가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실험을 했다. 그들은 인종 간에 분리되어

살고 있으며 다른 인종 간 실제 접촉 수준이 매우 낮은 키프로스 섬을

대상으로 상상 접촉 연구를 실행했다. 그리스 키프로스와 긍정적인 접촉을

반복적으로 상상한 터키 키프로스 참가자들은 이후에 그리스 키프로스

측에 연락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사람들이 그룹 간 접촉을 상상할 때, 실제 접촉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유사한 의식 단계를 거친다(Husnu and Crisp, 2010). 예를 들어 그들은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 배울 점이나, 상호 작용하는 동안 느낀 점, 그리고

이것이 외집단 구성원과 외집단 전체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결국 상상 접촉을 통해 외집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며, 그 효과는 대면 접촉의 효과와 유사

하게 나타난다. 또한 균일한 상황 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미래의 접촉 의사를 보다 높일 수 있다.

Turner and Crisp(2010)는 노인과의 상상 접촉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

도가 개선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낯선 노인과 재미있게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한 실험 집단과 단순히 야외 장면을 상상하게 한 통제 집단을

설정하고, 각 집단에 대해 2분 동안 주어진 장면을 상상하게 하였다. 이후

서로 대조되는 6개의 단어 군을 각각 7개의 척도로 나누어 노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체크하도록 하였고, t검증을 통해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explicit attitude)가 더 긍정적임을 확인하

였다<표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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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노인에 대한 느낌 측정 도구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의 암묵적인 태도(implicit attitude)를 측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컴퓨터 화면에 한 번에 하나씩 나타나는 대상 자극

(Brad, Zack, Lucy와 같이 전형적인 젊은 이름과 Cyril, Arthur, Mildred와

같이 전형적인 옛 이름)과 속성 자극(미소, 낙원과 같이 긍정적인 단어와

점액, 고통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을 동시에 범주화하도록 했다. 이후 t

검증을 통해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노인에 대한 선입견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Turner and Crisp(2010)의 연구는 상상 접촉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더불어 암묵적 태도까지 긍정적인 방향으

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rior and Sargent-Cox(2014)는 18～29세 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나

이든 노인과의 상상 접촉 실험을 통해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고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을 입증하였다. 노인과의 상상 접촉은 직접

접촉의 기회가 없을 때 노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높이는 효과적인 대

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가운(cold) ↔ 따뜻한(warm)

의심스러운(suspicious) ↔ 신뢰가 가는(trusting)

긍정적인(positive) ↔ 부정적인(negative)

친근한(friendly) ↔ 적대적인(hostile)

존경(respect) ↔ 경멸(contempt)

감탄(admiration) ↔ 혐오(disgust)

출처: Turner and Crisp(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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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and Sargent-Cox(2014)의 연구에서 새로운 점은 노인과의 접촉을

상상한 집단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남성 참가자에게서 더

확연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대조적으로 여성 참가자들은 노화에 대한 기

대감에 있어서 상상 접촉 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

한 결과는 4주 후에도 지속되었다. 노화에 대한 여성 참가자들의 기대감

이 일관된 이유는 여성이 같은 나이의 남성에 비해 노화에 대해 더 부정

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일 수 있다(Sontag, 1979). 따라서 노령화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 그 결과 상상

접촉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Cameron과 그의 동료들(2011)은 장애인과의 상상 접촉 활동을 연구하

였다. 장애 아동과의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하여, 상상 접촉에 참여한 아이들이 일반적인 태도, 온정(warmth)과

능력(competence)에 대한 그룹 간 편견이 낮다는 것을 밝혔다. 상상 속의

접촉은 또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우정 행동을 이끌어냈지만, 이것은

5～6세 아동들에게서만 관찰되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속해있는 집단

밖의 경험이 부족하여 상상 접촉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상상 접촉의 효과가 행동 차원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험도 있다.

Turner and West(2012)는 비만인 사람들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외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각 두 번의 상상 접촉 연구를 하였다. 외집단 구성원

(실험 1은 비만인 사람, 실험 2는 무슬림) 또는 불특정의 낯선 사람과 긍

정적인 상호 작용을 상상했던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외집단 구성원과의

토론 작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실험 참가자들은 토론을 위해

방으로 가고, 토론에 참여할 다른 사람을 찾는 동안 토론 준비를 위해

두 개의 의자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 자신이

앉을 의자와 외집단 사람이 앉을 의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통제 집단보다 상상 접촉을 했던 실험 집단의 사람들이 두 의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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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더 가깝게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상상 접촉 활동이 외집단에 대

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이를 행동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상상 접촉의 효과가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실험에서 이봉민

(2012)의 연구는 앞에 소개한 Turner and West(201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봉민(2012)은 상상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집단괴

롭힘 태도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는 상상 접촉의

효과를 다문화 외집단에 대한 괴롭힘과 일반적인 괴롭힘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그리고 다문화 외집단에 대한 집단괴롭힘의 태도를 감정적 반

응과 행동 경향성으로 분류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상상 접촉 활동은

구체적 외집단에 대한 집단괴롭힘 태도에서 감정적 반응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나, 행동적 경향성은 유의한 수준에서 개선의 효과가 없었

다. 그는 감정적 반응이 행동에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역설하며,

행동 경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처럼 상상 접촉의 효과를 입증하려는 실험은 노인, 다른 민족 및 국가,

장애인,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상 접촉의

효과는 집단 간 명시적․암묵적 태도를 비교하거나 감정적․행동적 차원

으로 구분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왔다.

상상 접촉 활동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제약

조건이 적어 어디에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및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교를 소재로 사용하여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상 접촉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태도의 하위 요소를 정의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로 제한하여 감정적 반응과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설문을 구성하고, 상상 접촉의 효과가 공감 정도와

행동 경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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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상 접촉’ 활동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에 상상 접촉 활동이 기존 교과서 중심의 사실 확인 활동

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태도의 하위 요인으로 감정적 반응과 행동 경향성을 분류하고,

사실 확인 활동을 한 통제집단과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처치집단을 비교

하여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감정적 반응은 다시 공감

정도와 부정적 감정의 해소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요인에서 처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감정과 행동의 통합적 차원으로 이슬람 문화 수용성을 개별 종

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상상 접촉 활동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슬람 문화 수용성의 하위 요인으로

다양성과 관계성을 두고 각각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 가설 1.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개선시킬 것이다.

• 하위가설 1-1.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공감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 하위가설 1-2.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낮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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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가설 2.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 주 가설 3.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하위가설 3-1.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다양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 하위가설 3-2.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관계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2. 연구 변인 및 조사 도구

1) 독립변인 : 상상 접촉 활동의 유무

본 실험은 상상 접촉 활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

상 접촉 활동의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되, 상상 접촉 활동과 대조군으

로 기존 교과서 중심의 사실 확인 활동을 설정하였다. 처치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교사의 지도하에 수업시간을 통해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처치집단은 또래 아이와의 접촉 상황을 묘사하는 텍스트를 읽고, 2분

동안 제시문의 상황을 상상하도록 한다. 상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눈을 감고 상상하도록 하였으며, 상상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였

다. 상상 접촉 활동의 핵심은 ‘긍정적 상호작용’과 협업과 같은 ‘공동의

활동’이다(이봉민, 2012).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을 상상할 때 특정 상황

속에서 접촉 대상과 대화나 활동 등의 교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흥미롭거나 편안한 것과 같이 긍정적인 느낌이 활성화되어야 한다(Cr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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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Turner and West, 2012). 또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함

께 상상하면 상상 접촉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Husnu

and Crisp, 2010). 이를 위해 <그림Ⅲ-1>과 같이 ‘여름방학 캠프를 통해

알게 된 무슬림 친구와의 추억’이라는 유쾌한 상황을 설정하고 긍정적인

어조로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그림Ⅲ-1> 처치집단에 제시된 텍스트

통제집단은 교과서 위주의 전통적인 사실 확인식 수업방법을 적용하여,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였다.

<그림Ⅲ-2> 통제집단에 제시된 텍스트

여름방학에 나는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여 4박 5일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다.

캠프에서 약간 까만 피부의 ‘파티마’라는 아이와 짝꿍이 되었고, 우리는

늘 함께 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파티마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에서 왔고, 파티마 가족은 이슬람교를 믿으며, 파티마가 머리에 쓰고 있는

‘히잡’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신앙의 상징이라고 했다. 파티마는 다양한

게임에서 활약했다. 이어달리기에서는 초반에 우리 팀이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주전이었던 파티마 덕분에 우리가 역전 우승을 했다. 순식간에

경기가 뒤집혔던 그 짜릿한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서울에 돌아와서도 파티마와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다음 주에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집에 함께 가기로 했는데 파티마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슬람교도가 지켜야할 내용을

담은 ‘쿠란’에서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

범은 이슬람교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이슬람교도가 많이

살던 지역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첫째, 초기에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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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속변인 :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이다.

타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나

(김혜숙, 2007), 편견을 나타내는데 있어 감정적 차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화, 2011; 김혜숙, 2007). Tropp and Pettigrew(2005)의

연구에서도 집단 관계 개선에 인지와 정서적 측면이 모두 중요하지만,

인지적 측면 보다 정서적 요소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개선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정적 반응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명명한 감정적 반응은 외집단 구성원, 즉 무슬림에 대한 공감의 정도와

부정적 감정의 해소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끌어낸다는 면에서 감정의 속성이 크다(이봉민,

2012).

주로 건조한 지역이여서 사람이 먹을 물도 부족했다. 그런데 돼지는 물을

많이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사육은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았다.

둘째, 돼지는 잡식성으로 돼지의 먹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겹친다.

인간이 먹을 곡식과 식량도 풍족하지 않은 건조 지역에서 많은 식량을

소비하는 돼지를 키우기가 어려웠다. 셋째, 당시 돼지고기는 부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하는 이슬람교의 정신과 맞지

않기도 했다.

* 쿠란 :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적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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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Batson(2002)의 자기보고형 감정

반응설문지를 기반으로 한 권은주(2014)의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권은주(2014)는 Batson(2002) 설문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형용사를 짧은 문장으로 바꾸어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한국적 정서에

맞도록 번역하였다. 권은주(2014)의 설문 문항은 Cronbach α 계수 .91

이상의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안정적인 도구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 문항은 권은주(2014)의 설문에 사용된 형용사 중 텍스트와 관련성이

있는 7개의 감정을 취사선택하여 8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다<표Ⅲ-1>.

<표Ⅲ-1> 감정적 반응 측정 도구

감정
문항

번호
문항

기분이 나빴다 Ⅱ-1
나는 알리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다.

마음이 아팠다 Ⅱ-2
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 괴로워하는

알리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동정심을 느꼈다

Ⅱ-3
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 괴로워하는

알리를 보고 동정심을 느꼈다.

Ⅱ-6
나는 혼자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알리를 보고 동정심을 느꼈다.

화가 났다 Ⅱ-4
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 괴로워하는

알리를 보고 화가 났다.

불쾌함을 느꼈다 Ⅱ-5
나는 혼자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알리를 보고 불쾌함을 느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Ⅱ-8

나는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을지 고민

하는 알리를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불안함을 느꼈다 Ⅱ-9
나는 선생님이 알리의 고민을 들어

줄까봐 불안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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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ton and Ahmad(2009)는 공감을 통해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공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집단 간 관계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Ⅲ-2>는 이를 정리한 이봉민

(2012)의 연구를 발췌한 것이다. 이에 공감을 포함한 감정의 변화가

행동적 차원으로 이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6문항을 추가하고, 현직 교사 4인과 지리교육 전공 대학원생 3인의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감정 반응 측정 문항과 행동 경향성 측정 문항을 합하여 총 14개의 문항

으로 완성되었다.

<표Ⅲ-2> 공감이 집단 관계에 미치는 효과

공감의 유형 집단 간 효과

자신의 관점에서 상상하기

(imagine-self perspective)

(a)자신을 상황에 대입하여 상상한 외집단

개인과 (b)외집단 전체에 대한 고정관념

감소와 긍정적 평가 향상

타인의 관점에서 상상하기

(imagine-other perspective)

-특정 외집단 구성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상황 귀인 증가

-상대에 대한 공감적 관심 증가

-외집단 전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증가

-외집단 사람들을 도우려는 준비도 증가

감정 일치하기

(emotion matching)

-타인을 곤경에 빠트린 요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증가

-외집단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감정 증가

공감적 관심

(empathic concern)

-공감적 관심의 대상인 특정 외집단 구성

원의 복지 평가 증대

-외집단 전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증가

-외집단 사람들을 도우려는 준비도 증가

출처: 이봉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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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 행동 경향성 측정 도구

각 문항별 응답은 6점 척도로 나누어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아니다, ④ 조금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표

기하도록 하였다. 편견과 같이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응

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의식하여 중간으로 집중

되는 경향이 있다(김민정, 2017).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중간 값을 없앤 6점 척도이다.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도구(KMCI-A :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olescent)에서도 척도 점수를 6점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

하였다(안상수 외, 2015).

점수 산출은 긍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응답 점수를 그대로

코딩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역 코딩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응답을 합산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이슬람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

번호
문항

Ⅱ-7
나는 혼자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알리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

Ⅱ-10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생각해볼 것이다.

Ⅱ-11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이 문제를 상의할 것이다.

Ⅱ-12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께이문제를말씀드릴것이다.

Ⅱ-13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알리와 같이 기도할 공간을 찾아

볼 것이다.

Ⅱ-14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게시판에 글을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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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속변인 : 이슬람 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정서와 행동의

통합적 차원으로서 이슬람 문화 수용성이라는 개별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문화 수용성 측정 문항은 주로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쓰이는

도구로써, 현재 공인된 측정 도구로는 2012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하고,

2015년 척도 점수를 조정하여 발행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도구

(KMCI-A: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olescent)가 있다.

윤미소(2015)는 이를 이슬람 문화에 적용하여 이슬람 문화 수용성 조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윤미소(2015)는 다문화 수용성의 3가지 척도인 다양성․

관계성․보편성 차원을 고루 반영하였고, 각각의 문항은 Cronbach α값

0.6 이상으로 신뢰성이 증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미소(2015)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Ⅲ-4> 다문화 수용성을 수정한 ‘이슬람 문화 수용성’ 측정 도구

다문화 수용성
문항

번호
이슬람 문화 수용성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

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Ⅲ

-1

우리 학교에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다니더라도 전

혀 이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국제결

혼가정)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

았으면 좋겠다

Ⅲ

-2

우리나라(또는 학교)에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많아지지 않았

으면 좋겠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Ⅲ

-3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한국에 태어나고 자랐어도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는 아이가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다문

화가정(국제결혼가정) 출신 아이

라면 쉽게 편들어 주지 못할 것

이다

Ⅲ

-4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학교

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면 편을 들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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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
문항

번호
이슬람 문화 수용성

한국에 이민 온 외국이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Ⅲ-

5

학교에서 히잡(이슬람 전통 복장)을

쓰고 다니는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

(무슬림)들과는 가깝게 지내기 힘들

것 같다.

외국이주민이 한국 국민이 되려면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

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한다

Ⅲ-

6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문화(예:음식)와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의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Ⅲ-

7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

나라의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Ⅲ-

8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과 같은

반이 된다면 짝꿍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친구로 사귀겠다

Ⅲ-

9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나와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내 생일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

하게 된다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도

함께 초대하고 싶다

Ⅲ-

10

내 생일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게

된다면,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

(무슬림)도 함께 초대할 수 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개발

도상국 보다는 선진국에서 온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Ⅲ-

11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사귄다면,

이슬람교를 믿는 아동(무슬림)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아동을 사귀는 것이

좋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Ⅲ-

12

나는 이슬람 종교나 문화를 접하는 것에

대해 흥미가 있다.

나는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서

보다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Ⅲ-

13

나는 다양한 문화나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할 줄 아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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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인 :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

처치에 앞서 실험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이 평소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정원영

(2011)의 연구에서 지역이미지 측정 항목으로 사용하였던 7개의 형용사

쌍의 일부를 수정한 후 5단계 의미분석척도를 사용하였다<Ⅲ-5>. 정원영

(2011)의 측정 항목을 사용한 이유는 전체 항목에서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7 이상으로 항목들 간 신뢰도가 양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5번째 문항에 해당하는 ‘활발하다 ↔ 기운이

없다’ 문항이 유일하게 타당도와 신뢰도의 기준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검사에서는 5번 문항을 제외하고 총 6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실험에 참여한 모든 집단이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5단계 척도로 점수 범위를 설정하여 매우 긍정적이면

1점, 매우 부정적이면 5점으로 환산하였다. 낮은 점수일수록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해서 평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Ⅲ-5> 이슬람 지역에 대한 이미지 측정 도구

출처: 정원영(2011)

1 부유하다 ↔ 가난하다

2 행복하다 ↔ 불행하다

3 문화수준이 높다 ↔ 문화수준이 낮다

4 안전하다 ↔ 위험하다

5 활발하다 ↔ 기운이 없다

6 평화를 좋아한다 ↔ 전쟁을 좋아한다

7 깔끔하다 ↔ 지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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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지역을 달리하는 3개의

공립중학교 2학년 중 각각 6～8개 학급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학급은 남녀합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남학생 219명, 여학생 254명

으로 총 473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Ⅲ-6> 연구 대상의 구분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은 사회 교과를 통하여

문화 단원을 학습하였고, ‘Ⅹ. 사회 변동과 발전 - (3)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단원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있었다. 또한 역사

교과를 통하여 ‘Ⅶ. 통일 제국의 등장’,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단원

에서 서아시아 지역 및 이슬람 세계에 대해 학습하였다. 따라서 이슬람교

및 이슬람 지역에 대한 선행 지식을 갖추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학교 사실 확인 활동 상상 접촉 활동

강남구 S중

(8학급, 190명)

2학년 4학급

(남:46, 여:49)

2학년 4학급

(남:47, 여:48)

성북구 W중

(6학급, 155명)

2학년 3학급

(남:28, 여:47)

2학년 3학급

(남:31, 여:49)

동대문구 S중

(6학급, 128명)

2학년 3학급

(남:32, 여:31)

2학년 3학급

(남:35, 여:30)

합계 233명(49.3%) 240명(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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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인원수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측정대상인 감정적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태도와 공감에 있어 성별효과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Batson et. al., 1997;

Batson et al., 2002). 또한 유경진 등(2014)은 중국인들의 K-POP 이용이

한국 문화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인구통계학적 속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한국 드라마 시청시간, 한국

드라마나 K-POP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성별이나 지식수준,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속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슬람 지역에 대한 평소 이미지를 확인하여 이슬람 지역에 대한

실험자들의 평가가 동일한 수준임을 밝혔다.

집단 구성은 편의표본추출로 실험 조건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

하였다. 우선 통제집단은 일반적인 학습 상황을 설정하여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였다. 처치집단은 이슬람교를 믿는 또래 아

이와의 활동 장면을 상상하도록 배정하였다.

예비 실험을 9월 4일～9월 22일에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실험을 10월 11일～10월 20일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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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실험 절차

실험은 평소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은 개별로

작성하게 하였다. 평소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설문지를

모든 실험자에게 공통으로 제시하였다. 서로 대조되는 6개의 형용사 군을

5단계 척도로 나누어 각각 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평소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문항 별로 한 개씩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후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에 관한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을 재현하도록 하였다. 이와 대조되는

처치집단에 대해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또래 아이와의 활동을 상상한 다음

그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도록 함으로써 상상의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그 후 두 집단 모두에게 ‘교내 기도실 설치’와 관련된 공통의 텍스트를

주고 이에 대한 감정과 행동 경향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단,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모두에게 텍스트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는 문항을 설정하여 오답을 한

실험자들의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설문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고, 총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15분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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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1. 데이터 분석

1) 동일성 검증

실험에 참여한 473명의 학습자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응답

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텍스트 확인 문항에 오답을 한 27명의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6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설문을 작성한 학생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201명(44.8%), 여학생이 248명

(55.2%)이었다.

<표Ⅳ-1> 분석 대상자 수

학교 사실 확인 활동 상상 접촉 활동

강남구 S중

(8학급, 169명)

2학년 4학급

(남:37, 여:47)

2학년 4학급

(남:39, 여:46)

성북구 W중

(6학급, 152명)

2학년 3학급

(남:28, 여:47)

2학년 3학급

(남:30, 여:47)

동대문구 S중

(6학급, 125명)

2학년 3학급

(남:31, 여:29)

2학년 3학급

(남:35, 여:30)

합계 219명(49.1%) 227명(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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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측정 요인은 처치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험에 앞서 피험자들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의 동일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별로

학생들의 특성이 달라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3개 학교 학생들을 공통된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각 학교 안에서의 집단 비교는

집단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학교별로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 간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Ⅳ-2> 각 학교별 집단 비교

이슬람 문화에 대한 동일성 검증 문항은 ‘평소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각각 5점 척도로 나누어진 대조되는 형용사 쌍 가운데

한 개씩 표시하도록 하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이슬람 문화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5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고, 3점은 긍정과

부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다. <표Ⅳ-2>에 보이는 바와 같이

A, B, C 세 학교의 모든 집단에 대해서 평균 점수가 3점보다 높게 나타

났다. 특히 B학교의 두 집단에서 평균 3.413, 3.502점을 보여 학습자들이

학교 활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A학교
사실확인활동 84 3.184 .604

상상접촉활동 85 3.156 .580

B학교
사실확인활동 75 3.413 .614

상상접촉활동 77 3.502 .614

C학교
사실확인활동 60 3.111 .655

상상접촉활동 65 3.120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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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문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는

Ⅰ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리

적인 여건상 이슬람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다.

둘째, 서구적인 시각으로 이슬람 사회를 해석하여 그들을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김소순․조철기, 2010). 셋째, 일부 급진

주의 무장단체들의 테러 활동이 모두 이슬람 원리주의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영향이다(김소순․조철기, 2010).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서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와 같이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소순․조철기,

2010).

이 밖에도 교사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학습내용을 규정 및 재구성한다

(조철기, 2015). 따라서 교사가 부정적인 어투, 어휘, 목소리 톤이나 몸짓,

손짓, 얼굴 표정으로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시사나 교과서 내용을 이야기

할 경우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세 학교별로 집단 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표Ⅳ-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유의 수준 .05하에서 A학교의 t 값은 .303, 유의확률은

.762가 나왔고, B학교의 t값은 -.885, 유의확률은 .378이 나왔으며, C학교의

t 값은 -.082, 유의확률은 .935가 나와 각 학교별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에 앞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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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 각 학교별 집단 간 동일성 검증

*.p<0.05

2) 실험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①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측정변수의

구성 요인을 추출하였고,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통해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여 <표Ⅳ-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60을

넘으면 그 요인을 잘 반영하는 문항이라 볼 수 있으므로(송지준, 2011), 각

요인에 속하는 하위 문항들 모두 해당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요인별로 요인 적재치가 큰 문항 순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감정 반응은 2개, 행동 경향성은 1개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감정 반응 요인은 권은주(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공감’과

‘부정적 감정’으로 명명하였다(문항 [부록] 참고).

학교 활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A학교
사실확인활동 84 3.184 .604

.303 .762
상상접촉활동 85 3.156 .580

B학교
사실확인활동 75 3.413 .614

-.885 .378
상상접촉활동 77 3.502 .614

C학교
사실확인활동 60 3.111 .655

-.082 .935
상상접촉활동 65 3.120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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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감정 반응 및 행동 경향성 요인분석 결과

이슬람문화 수용성 측정 문항은 민무숙 등(2012)에 의해 개발된 다문화

수용성 측정 도구를 이슬람문화에 적용한 윤미소(2015)의 연구에 따라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개

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조사도구

(KMCI-A)의 분류와 같은 형식이다. 그러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3개의 문항 가운데 5개의 문항이 이론에 맞지 않아 제거하였고, 그 결과

8개의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실시 결과 <표Ⅳ-5>와 같이

각 요인별 하위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60 이상을 보여 해당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요인 적재치가 큰 문항 순

으로 나열하였다(문항 [부록] 참고).

문항
감정 반응

행동 경향성
공감 부정적 감정

문항 6

문항 3

문항 2

문항 8

.866

.853

.692

.647

문항 9

문항 5

문항 4

문항 1

.812

.804

.767

.728

문항 11

문항 10

문항 13

문항 12

문항 14

문항 7

.877

.848

.821

.810

.645

.631



- 43 -

<표Ⅳ-5> 이슬람 문화 수용성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실시 결과 모든 척도 문항들의 KMO 값이 .893으로 요인분

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꽤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바트레트(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있어서도 모든 변수들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요인분석

사용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척도 문항들의 공통성(Communality)에

있어서도 모든 문항이 .50 이상을 나타내어 공통성의 기준치인 .40을 충

족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 반응 8문항, 행동

경향성 6문항, 이슬람문화 수용성 8문항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문항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문항 5

문항 2

문항 3

.814

.800

.800

문항 10

문항 9

문항 8

.897

.893

.793

문항 13

문항 11

.81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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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뢰도 분석

척도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이

용하여 변수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표Ⅳ-6>과

같이 감정 반응에 있어서 공감요인의 Cronbach α 값은 .866, 고통요인의

Cronbach α 값은 .801로 나타났으며, 행동 경향성의 Cronbach α 값은

.910로 나타났다. 세 요인 모두 신뢰도 유무의 판별기준인 .60 이상을 나

타내어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들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슬람 문화 수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역시 <표Ⅳ-6>과 같이 다양성

측정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724, 관계성 측정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823으로 신뢰도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그러나 보편성 측정 문항의

Cronbach α 값이 .476을 나타내어 기준치인 .60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보편성에 해당하는 2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총 6개의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Ⅳ-6> 측정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요인 문항 Cronbach α

감정 반응
공감 설문Ⅱ- 문항2, 3, 6, 8 .866

부정적 감정 설문Ⅱ- 문항1, 4, 5, 9 .801

행동 경향성
설문Ⅱ- 문항 7, 10, 11,

12, 13, 14
.910

이슬람 수용성

다양성 설문Ⅲ- 문항 2, 3, 5 .724

관계성 설문Ⅲ- 문항 8, 9, 10 .823

보편성 설문Ⅲ- 문항 11, 13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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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은 상상 접촉 활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상상 접촉 활동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처치집단은 상상 접촉

활동을 하였고, 통제집단은 기존 교과서 위주의 수업방식을 재현하여 사실

확인식 활동을 하였다. 또한 실험자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가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활동 전에 동일성 검사를

하였으며, 활동 후에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및 수용성 검사를 하였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감정과 행동 경향성으로 나누었고,

감정은 다시 공감과 부정적 감정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슬람 문화 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

하였으나, 신뢰도 분석 결과 보편성 영역에서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그림Ⅳ-1>.

<그림Ⅳ-1> 연구의 분석 틀

독립변인 종속변인

상상 접촉 활동의 유무

1) 통제집단 : 사실 확인 활동

2) 처치집단 : 상상 접촉 활동

1)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 감정(공감, 부정적 감정)

• 행동 경향성

2) 이슬람 문화 수용성

• 다양성

• 관계성

➜

통제변인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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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3.0을 사용

하였다. 지역이 다른 세 개 학교를 각각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종속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두 집단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으므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표Ⅳ-7> 실험의 설계

X₁: 사실 확인 활동

X₂: 상상 접촉 활동

O₁: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

O₂: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및 수용성 검사

학교 집단구분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A학교
통제집단 O₁ X₁ O₂

처치집단 O₁ X₂ O₂

B학교
통제집단 O₁ X₁ O₂

처치집단 O₁ X₂ O₂

C학교
통제집단 O₁ X₁ O₂

처치집단 O₁ X₂ O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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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1– 상상 접촉 활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상상 접촉 활동의 유무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표Ⅳ-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감정 반응 점수는

감정의 하위요인인 공감점수에 부정적 감정점수를 합한 것이다. 이때 부

정적 감정점수는 그 값이 클수록 이슬람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총점을 산출할 때는 부정적 감정점수를 역

코딩하여 공감점수와 합산하였다. 따라서 감정적 반응 점수가 높을수록

이슬람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공감에 해

당하는 설문 Ⅱ의 2, 3, 6, 8번과 부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설문 Ⅱ의 1, 4,

5, 9번을 합하여 총 8개의 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중간 값이 없는 6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Ⅳ-8>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점수 비교

*.p<0.05

<표Ⅳ-8>에 나타난 바와 같이 A, B, C 세 학교 모두에서 사실 확인

활동을 한 통제집단 보다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처치집단에서 이슬람 문화에

학교 활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A학교
사실확인활동 84 4.266 .702

-5.266 .000*
상상접촉활동 85 4.789 .584

B학교
사실확인활동 75 4.350 .708

-3.525 .001*
상상접촉활동 77 4.761 .729

C학교
사실확인활동 60 4.241 .812

-3.333 .001*
상상접촉활동 65 4.698 .718



- 48 -

대한 감정적 반응의 평균 점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각 학교별로 점수 차

이를 살펴보면,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집단이 사실 확인 활동을 한 집단보다

A학교는 .523, B학교는 .411, C학교는 .457점 높았다. 또한 유의확률이 각각

.000, .001, .001로 나타나 각 학교마다 처치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상상 접촉 활동이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상상 접촉 활동이 감정적 반응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이유를 Ⅱ장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안 감소 효과가 나타

나기 때문이다(Turner et. al., 2007). 둘째,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지식수준이 상승하고 공감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Pettigrew

and Tropp, 2008). 특히 상상 접촉을 통한 공감과 관점채택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하며, 이는 긍정적 태도를 증진시키거나

부정적 행동 경향성을 감소시켜 집단 간 태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Pettigrew, 1998; Swart et. al., 2011). 셋째,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자신과 외집단의 유사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외집단에

투사하려하기 때문이다(Stathi and Crisp, 2008). 즉 외집단 구성원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긴

장감이 완화되고 정서적 공감 수준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상 접촉의 효과 가운데 공감 수준의 향상에 주목하였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태도 개선에 있어 공감 수준의 향상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Pettigrew and Tropp(2008)도 집단 간 접촉을

통한 편견 감소 효과를 연구하면서 외집단에 대한 지식의 증가보다 공감의

향상이 편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정혜연(2004)은

공감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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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감은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대인관계를 발달

시킨다.

둘째, 공감은 상대방을 존중․수용하여 갈등을 해소해줌으로써 관계를

견고하게 해준다.

셋째, 공감은 이타적 동기를 유발하여 친 사회행동을 증가시킨다.

넷째, 공감은 공격성 등의 비행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킨다.

다섯째, 공감은 사회적 적응도를 높여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여섯째, 공감은 의사소통능력․통제력․자신감 등을 갖게 하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을 공감과 부정적 감정 차원으로 나누고, 감정의

개선을 공감 수준의 향상과 부정적 감정의 해소로 해석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한 감정적 반응의 개선 효과가 감정의 하위요인에서도

각각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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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정적 반응의 하위요인별 점수 비교

① 공감 차원의 점수 비교

공감 차원의 감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설문 Ⅱ의 2, 3, 6,

8번, 4개의 문항이었고 각 문항은 중간 값이 없는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감 차원의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Ⅳ-9>와 같다.

<표Ⅳ-9>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공감’ 차원 측정 도구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공감 차원에 대해서 사실 확인 활동을 한 통제

집단과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처치집단의 평균 점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학교 별로 두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표Ⅳ-1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문

항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 괴로

워하는 알리를 보고 마음이 아

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 괴로

워하는 알리를 보고 동정심을 느

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혼자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알리를 보고 동정심을 느

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을

지 고민하는 알리를 보고 안쓰

러운 마음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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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0>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공감’ 차원 점수 비교

*.p<0.05

A, B, C 세 학교에서 모두 사실 확인 활동을 한 통제집단 보다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처치집단에서 공감 차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각 학교

별로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A학교는 .662, B학교는

.574, C학교는 .446점 높았다.

특히 각 학교 별로 처치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평균 점수에 차이가 나는

점은 응답의 집중경향성을 막기 위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중간 값을 없

앤 것을 고려해 볼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1～3점은 이슬람 문화에 대해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조금 공감하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고, 4～6점은 이슬람 문화에 대해 ‘조금 공감한다’, ‘공감한다’, ‘매우 공

감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즉 3점 이하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공감

수준을, 4점 이상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긍정적 공감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다. 이를 각 학교에 적용해보면 A, B학교의 경우 처치집단에서는 이슬람 문

화에 대한 공감 수준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통제집단에서는 부

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상 접촉 활동이 공감 수준을 부정에서 긍

정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C학교의 경우 처치집단의 공감 수준이

4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4점과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학교 활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A학교
사실확인활동 84 3.535 .774

-4.948 .000*
상상접촉활동 85 4.197 .952

B학교
사실확인활동 75 3.650 1.026

-3.324 .001*
상상접촉활동 77 4.224 1.099

C학교
사실확인활동 60 3.500 1.168

-2.428 .017*
상상접촉활동 65 3.99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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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에 비해 공감 수준이 높게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상상 접촉 활동이

공감 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없다.

세 학교의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의 t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각각 .000,

.001, .017로 나타나 상상 접촉 활동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상상 접촉 활동이 사실 확인 활동에 비해 이슬

람 문화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 간 관

계 개선에 있어 공감의 중요성이 크다는 면에서(Baston and Ahmad,

2009),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집단 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② 부정적 감정 차원의 점수 비교

부정적 감정 차원의 감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설문 Ⅱ의

1, 4, 5, 9번, 4개의 문항이었고 각 문항은 중간 값이 없는 6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었다. 부정적 감정을 확인하는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Ⅳ-11>

과 같다.

<표Ⅳ-11>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 차원 측정 도구

문

항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알리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 괴로

워하는 알리를 보고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혼자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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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부정적 감정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의 하위요인으로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낮을수록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

산출시 부정적 감정을 역 코딩하여 감정의 다른 하위요인인 공감 점수와

합산하였다. 아래 <표Ⅳ-12>에 정리한 평균 점수는 부정적 감정 점수를

역 코딩한 것으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덜한 것이다.

<표Ⅳ-12>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 차원 점수 비교

*.p<0.05

<표Ⅳ-12>와 같이 A, B, C 세 학교에서 모두 사실 확인 활동을 한 집단

보다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집단에서 부정적 감정 차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각 학교 별로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학교 활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A학교
사실확인활동 84 4.997 .993

-3.012 .003*
상상접촉활동 85 5.382 .626

B학교
사실확인활동 75 5.050 .845

-2.040 .043*
상상접촉활동 77 5.298 .641

C학교
사실확인활동 60 4.983 .916

-3.045 .003*
상상접촉활동 65 5.400 .553

헤매는 알리를 보고 불쾌함을 느

꼈다.

9
나는 선생님이 알리의 고민을

들어줄까봐 불안함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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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는 .385, B학교는 .248, C학교는 .417점 높았다. 세 학교 모두 처치집단

과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 차이가 공감의 평균 점수 차이보다는 덜 했지만,

통계적 검증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

별 유의확률이 .003, .043, .003으로 나타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이

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즉 상상 접촉 활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개선하

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설 2– 상상 접촉 활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상상 접촉 활동의 유무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행동 경향성의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Ⅳ-13>과

같이 설문 Ⅱ의 7, 10, 11, 12, 13, 14번, 총 6개의 문항이었고 각 문항은

중간 값이 없는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Ⅳ-13>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 측정 도구

문

항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혼자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알리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생각해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이 문제를 상의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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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경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이슬람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각 학교별

집단 간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표Ⅳ-14>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 점수 비교

*.p<0.05

<표Ⅳ-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 B, C 세 학교 모두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처치집단이 사실 확인 활동을 한 통제집단보다 높은 평균 점

수를 나타내었다. 각 학교별 집단 간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A학교는

.652, B학교는 .343, C학교는 .209점이 통제집단보다 처치집단에서 높게

나왔다.

학교 활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A학교
사실확인활동 84 3.257 .870

-4.453 .000*
상상접촉활동 85 3.909 1.025

B학교
사실확인활동 75 3.371 1.029

-1.983 .049*
상상접촉활동 77 3.714 1.102

C학교
사실확인활동 60 3.508 1.167

-1.090 .278
상상접촉활동 65 3.717 .979

12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께이문제를말씀드릴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

해 알리와 같이 기도할 공간을 찾

아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게시판에 글을 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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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Ⅳ-14>에서 연구자가 주목한 점은 A, B, C 세 학교 모두

에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평균 점수가 4점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응답의 집중경향성을 막기 위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중간 값을 없앤 척도

분포를 고려해 볼 때 3점과 4점의 경계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1～3점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 ‘절대 행동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조금 행동하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고, 4～6점은 이슬람 문화에 대해 ‘조금

행동한다’, ‘행동한다’, ‘매우 행동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즉 3점 이하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4점 이상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A, B, C 세 학교 모두 사실 확인 활동을 한 집단

보다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집단에서 행동 경향성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

지만, 그 수준이 긍정적 행동 경향성 수준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

각 학교별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에 있어서도 A, B 학교의 유의

확률은 각각 .000, .049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C학교는 .278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상

접촉 활동이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두 번째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더라도 그 효과가 꼭 행동으로 이어지

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다음의 3

가지를 생각해보았다. 첫째, 실제로 만나지 않아 그 형체가 다소 추상적인

외집단 대상에 대해 한 번의 상상만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행동의 변화는 익숙한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나타난다. 익숙하지

않은 외집단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의 동요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정도가 낮았거나, 사전에 편견이 매우 강했다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심리적 거리가 있었던 외집단에 대해 감정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현실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추진하기에는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공감이나 부정적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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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와 같은 감정의 변화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지만, 행동의

변화는 학습자가 처해있는 현실의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거

부감이나 두려움이 행동 변화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셋째, 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인지나 정서의

변화가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그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봉민(2012)은 상상 접촉을 활용한 청소년의 외집단에 대한 집단괴롭힘

태도 개선 연구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상상 접촉을 한

처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집단괴롭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행동 경향성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에

이봉민(2012)은 청소년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나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3) 가설 3– 상상 접촉 활동이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상상 접촉 활동의 유무에 따라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표Ⅳ-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슬람 문화 수용성 점수는

문화 수용성의 하위 요소인 다양성과 관계성 점수의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슬람 문화 수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슬람 문

화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다양성에 해당하는 설문 Ⅲ의 2, 3,

5번과 관계성에 해당하는 설문 Ⅲ의 8, 9, 10번을 합하여 총 6개의 문항

이었다. 각 문항은 중간 값이 없는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독립

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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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5> 이슬람 문화 수용성 점수 비교

*.p<0.05

<표Ⅳ-15>에 의하면 A, B, C 세 학교 모두에서 사실 확인 활동을 한

통제집단 보다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처치집단에서 이슬람 문화 수용성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학교별 집단 간 평균점수 차이를 살펴

보면 A학교는 .441, B학교는 .474, C학교는 .55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학교

별로 유의확률이 각각 .002, .000, .001로 산출되어 두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상 접촉 활동이 사실 확인 활동

에 비해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세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슬람 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으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설정하였으나, 보편성 문항의 신뢰도 수준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이슬람 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으로 다양성과 관계성을

두고, 그것의 개선을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한 이슬람 문화 수용성의 개선 효과가 그 하위요인에

서도 각각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학교 활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A학교
사실확인활동 84 4.206 .928

-3.101 .002*
상상접촉활동 85 4.647 .918

B학교
사실확인활동 75 3.660 .459

-4.896 .000*
상상접촉활동 77 4.134 .705

C학교
사실확인활동 60 3.319 .613

-5.492 .000*
상상접촉활동 65 3.874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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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슬람 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별 점수 비교

① 다양성 차원의 점수 비교

다양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설문 Ⅲ의

2, 3, 5번 문항으로 총 3문항이었고 각 문항은 중간 값이 없는 6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양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Ⅳ-16>과 같다.

<표Ⅳ-16> ‘다양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 측정 도구

Ⅱ장의 선행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서 다양성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집단의 문화나 신념을 내집단의 문화와 동등한

수준에서 인정하거나,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없고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지영, 2013). <표Ⅳ-16>의 세 문항은 순서대로 다

양성의 하위요인인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의 정도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즉 다양성 차원의 이슬람 수용성 점수가 높을수록 외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우리나라(또는 학교)에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많아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한국에 태어나고 자랐어도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학교에서 히잡(이슬람 전통 복장)을

쓰고 다니는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들과는 가깝게 지내기

힘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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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성원과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허용적이며,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

다(이지영, 2013). 다만, 위의 세 문항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성향을

묻고 있으므로, 이슬람 문화 수용성 점수를 도출할 때는 세 문항 점수를

역 코딩하여 나머지 문항 점수와 합산하였다.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다양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 정도가 향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

하였다.

<표Ⅳ-17> ‘다양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 점수 비교

*.p<0.05

A, B, C 세 학교에서 모두 사실 확인 활동을 한 집단 보다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집단에서 다양성 차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각 학교별 집단 간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A학교는 .455, B학교는 .474, C학교는 .510점이

통제집단보다 처치집단에서 높게 나왔다. 이는 세 문항 모두 감정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양성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태도의 하위요인 중 감정적 차원과

연관이 깊다. 이지영(2013)은 다양성의 하위요인 가운데 ‘국민정체성’ 요인

(문항 3)이 정서적 영역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학교 활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A학교
사실확인활동 84 4.019 1.009

-2.941 .004*
상상접촉활동 85 4.474 1.000

B학교
사실확인활동 75 3.253 .707

-3.491 .001*
상상접촉활동 77 3.727 .945

C학교
사실확인활동 60 2.566 1.171

-2.650 .009*
상상접촉활동 65 3.076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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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별 집단 차이의 유의확률은 각각 .004, .001, .009로 나타나 상상

접촉 활동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상상 접촉 활동이 사실 확인 활동에 비해 다양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관계성 차원의 점수 비교

관계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설문 Ⅲ의

8, 9, 10번 문항으로 총 3문항이었고 각 문항은 중간 값이 없는 6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었다. 관계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Ⅳ-18>과 같다.

<표Ⅳ-18> ‘관계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 측정 도구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서 관계성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집단 구성

원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하는 정도가 높다(이지영, 2013). <표Ⅳ-18>의

문항 8, 9번은 관계성의 하위요인인 회피 정서를, 문항 10번은 상호 교류

의지를 묻는 문항이었다. 즉 8, 9번 문항의 점수가 낮을수록 외집단 구성원을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과

같은 반이 된다면 짝꿍이 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나와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내 생일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게

된다면,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

(무슬림)도 함께 초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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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정도가 낮고, 10번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집단

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도가 높다. 이 중 8, 9번 문항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성향을 묻고 있으므로, 관계성 점수나 이슬람 문화 수

용성 점수를 도출할 때는 8, 9번 문항 점수를 역 코딩하여 나머지 문항 점

수와 합산하였다.

상상 접촉 활동에 따라 관계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Ⅳ-19> ‘관계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 점수 비교

*.p<0.05

A, B, C 세 학교에서 모두 사실 확인 활동을 한 집단 보다 상상 접촉

활동을 한 집단에서 관계성 차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각 학교별 집단

간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A학교는 .427, B학교는 .475, C학교는 .599점

이 통제집단보다 처치집단에서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관계성 차원의 이슬람 수용성 역시 감정적 차원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즉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이슬람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결과가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지영(2013)은 관계성의 하위요인 가운데 ‘회피 감정’ 요인(문항

학교 활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A학교
사실확인활동 84 4.392 .988

-2.840 .005*
상상접촉활동 85 4.819 .964

B학교
사실확인활동 75 4.066 .939

-3.110 .002*
상상접촉활동 77 4.541 .941

C학교
사실확인활동 60 4.072 1.066

-3.447 .001*
상상접촉활동 65 4.671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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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이 정서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집단 차이의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학교별로 각각 .005, .002, .001로

나타나 상상 접촉 활동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

혀졌다. 따라서 상상 접촉 활동이 사실 확인 활동에 비해 관계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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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으로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유지하고 있어 타문화 및 이주민에 대해 인색

한 편이다. 특히 광복 이후 서구의 영향을 받아온 우리나라는 최근 잇달아

일어나는 테러 관련 보도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차이점을 부각하는데 그쳐 오히려 나와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의 목표인 공존과 통합을 달성하는 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서 위주의 사실 확인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상상 접촉 활동을 그 대안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에 초점을 두고 이를 연구 소재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가운데서도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이슬람 문화에

주목하여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개선 방법으로 상상 접촉 활동의

효과를 입증하고, 그 교육적 활용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상 접촉 활동은 사실 확인

활동에 비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상상 접촉 활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①감정,

②행동 경향성, 감정과 행동의 통합적 차원으로서 ③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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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접촉 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접촉의 효과를

살펴보고, 접촉 이론의 확장으로 제시된 상상 접촉 이론의 내용과 그 효

과를 입증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서울시에 위치하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이 다른 3개의 공립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교별로 6, 8, 6개의 학급을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으로 나누고 사실 확인 활동과 상상 접촉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각 집

단의 활동이 끝난 후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상황을 텍스트로 주고 동일

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뒤, 학교별로 두 집단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

다. 이상의 실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혀내었다.

첫째,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개선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 점수가 평

균 .463점 높게 산출되었다. 감정적 반응을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공감 수준의

향상은 평균 .560점, 부정적 감정의 해소는 평균 .350점 높았으며, 그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특히 집단 간 관계 개선에 있어 공감의 중

요성이 크다는 면에서(Baston and Ahmad, 2009), 상상 접촉 활동을 통

해 외집단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집단 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을 개선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결과, 세 학교에서 모두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감정적 반응의 효과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을 유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나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봉민, 2012).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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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과서에 있는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차별적 내용요소를 검토하고 개

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사 및 예비 교사들에게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중

요한 정보원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나친 일반화나 확대 해석을 지양하고 객

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셋째, 상상 접촉 활동은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보다 이슬람 문화 수용

성을 개선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처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대해서 평균 .490점 높게 나

타났다. 이슬람 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보아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다양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은

평균 .479점, 관계성 차원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은 평균 .500점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감정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감정이 개선되었고, 그 효과가 이슬람

문화 수용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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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연구 대상을 특정 지역 중학교 2학년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연구 대상에 포함

되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이나, 중학교 2학년이 아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타 학년의 학생들에게 상상 접촉 활동의 효과를 설명하기에 무리

가 있다.

둘째, 분석에 있어서 연구 대상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성

별, 가정형편 수준, 해외여행 경험 등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슬람 지역에 대

한 사전 이미지가 동일함을 검증하여 혼란의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셋째, 상상 접촉 활동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 수 없다. 즉 처치

이후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개선 효과가 어느 시간까지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학습자의 태도 변화는 일회성의 처치가 아닌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상상 접촉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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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적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성과는 그동안 다문화수업에서도 소외되었던 이슬람 문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사실 확인식 다문화수업의 대안으로써,

시간적․공간적․경제적 제약 없이 실제 교실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상 접촉 활동’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해마다 늘

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 다양한 종교 및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슬림들의 유입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슬람 문화

에 인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인들은 4만 명이 넘으며, 전국적으로 이슬람

사원은 9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교는 9)기타 종

교로 분류될 정도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슬람교를 믿

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하기도 한다(김소순·조철

기, 2010).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과 직

접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에 교실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현

장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상

상 접촉(imagined contact)’ 활동을 제안하였다.

 

9) 통계청의 종교별 인구분류(2015)에 따르면 불교, 기독교(개신교), 기독교(천주

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기타, 종교 없음으로 항목이 설

정되어 있어, 이슬람교는 별도 분류항목 없이 기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출처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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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자세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세계

시민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자질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10)6가지 핵심 역량 가운데 4가지(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

통, 공동체 역량)가 이와 관련 있을 만큼 국가적 차원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실 확인 활동에만 그치고 있는 다문화

교육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이나 통합의 사회를 조성하기에

그 효과가 미약하다.

상상 접촉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 없는 태

도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리교육의 목표와도 일맥상

통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지리영역은 지리적 현상의 분포와 지역 간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다른 문화에 공감하는 능력 및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의 쟁

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상 접촉 활동과 관련한 후속 연구

에 대해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들의 개인차에 따른 상상 접촉의 효과 크기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개인 변

인을 고려하지 않아 개인차에 따른 상상 접촉의 효과 차이를 알 수 없었

다. 이에 학습자의 성별, 해외 경험, 학업 성취, 가정형편 수준 등 개인차

에 따라 상상 접촉의 효과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 상상 접촉 활동 이후 그 효과의 지속 시간을 확인하기 위

한 장치가 필요하다.

10)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다.(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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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상 접촉 효과의 지속시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상 접촉 활동을 단 한번 실시했고, 활동 직후 그 효과를 곧바로 측정

하였다. 이로 인해 실험이 끝난 후 상상 접촉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

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상상 접촉 활동을 할 경우

이슬람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상 접촉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상상 접촉 활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행동 경향성에 유의미한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장기적, 주기적으로 상상 접촉 활동

을 하여 감정 뿐 아니라 행동 경향성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날 경우,

상상 접촉 활동의 활용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셋째, 상상의 효과를 다양화, 극대화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상 접촉 활동에 있어서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텍스트로 이

슬람 관련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상 활동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

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령, 텍스트 지시문의 서술방식에 변

화를 주거나 그림이나 사진,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접촉 상황에 대한

상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넷째,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 접촉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을 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가운데서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개선에 상상 접촉 활동을 활용하였다. 이봉민(2012)은

집단 괴롭힘에 대한 태도 개선에 상상 접촉 활동을 활용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태도 개선에 상

상 접촉 방법을 활용해봄으로써 그 교육적 활용가치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리교육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교육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리 현상의 분포와 지역 간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른 지역의 생활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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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삶에 공감할 줄 아는 ‘세계시민성의 함양’은 지리교육의 핵심

성취기준이자 국가적 차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은 더 이상 교과서 속에 나열된 사실만을 확인

하고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조철기(2015)는 그의 저서 『지리

교재 연구 및 교수법』을 통해 “수업은 느낌, 사고, 상상, 판단, 통찰, 창

조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역 간․국가 간 상호 연계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학습자의 감정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야

말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 타문화에 대해 열린 사고를 할 줄 아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지리수업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자세를

기르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세계를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목표(류재명, 2009)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감정과

사고를 일으키는 방안 중 하나로 상상 접촉을 활용한 수업 방법을 소개

하였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지리수업에 접목하여,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과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데

지리교육이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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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통 설문(동일성 검증)

<설 문 지>

1. 귀하는 몇 학년 입니까?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평소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O표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성희입니다.

본 연구는 이슬람교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시험이 아니니 부담 없이 편안하고 솔직하게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응답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 결과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 활용

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작성 시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마

시고, 오직 본인의 생각대로 답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유하다 ① ② ③ ④ ⑤ 가난하다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불행하다

문화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수준이 낮다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위험하다

평화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쟁을 좋아한다

깔끔하다 ① ② ③ ④ ⑤ 지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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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통제집단(사실 확인 활동)

◎ 다음 글을 읽은 다음, 주어진 문항에 답해보세요.

- 윗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세요.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슬람교도가 지켜야할 내용을

담은 ‘쿠란’에서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

범은 이슬람교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이슬람교도가 많이

살던 지역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첫째, 초기에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은

주로 건조한 지역이여서 사람이 먹을 물도 부족했다. 그런데 돼지는 물

을 많이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사육은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았

다. 둘째, 돼지는 잡식성으로 돼지의 먹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겹친

다. 인간이 먹을 곡식과 식량도 풍족하지 않은 건조 지역에서 많은 식

량을 소비하는 돼지를 키우기가 어려웠다. 셋째, 당시 돼지고기는 부자

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하는 이슬람교의 정신

과 맞지 않기도 했다.

* 쿠란 :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적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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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처치집단(상상 접촉 활동)

◎ 다음 글을 읽은 다음, 눈을 감고 제시된 상황에 대해 2분간 상상해

보세요.

- 파티마 덕분에 이어달리기에서 우승을 한 후, 내가 파티마에게 어떤 이

야기를 했을지 자세하게 써보세요.

여름방학에 나는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여 4박 5일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

다. 캠프에서 약간 까만 피부의 ‘파티마’라는 아이와 짝꿍이 되었고, 우

리는 늘 함께 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파티마의 어머니는 인도네

시아에서 왔고, 파티마 가족은 이슬람교를 믿으며, 파티마가 머리에 쓰

고 있는 ‘히잡’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신앙의 상징이라고 했다. 파티마

는 다양한 게임에서 활약했다. 이어달리기에서는 초반에 우리 팀이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주전이었던 파티마 덕분에 우리가 역전 우승을 했

다. 순식간에 경기가 뒤집혔던 그 짜릿한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서울에 돌아와서도 파티마와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다음 주에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집에 함께 가기로 했는데 파티마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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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공통 설문(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

◎ 다음의 상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Ⅰ. 알리는 무엇과 관련해서 괴로움을 느꼈나요? ① 음식 ② 기도

Ⅱ. 글을 읽고 난 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 표시 하세요.

나와 같은 반에 무역업을 하는 아빠를 따라 8살 때 한국에 온 ‘알리’

라는 친구가 있다. 알리는 고향에서 그랬던 것처럼 쿠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해 눈을 흘기고 노려보는 사

람들의 눈길을 피해 집에서만 이슬람교도로 지내는 것이 슬프다. 알리는

낮에 신께 기도드릴 장소를 찾고 있다.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아파

요.” 알리는 기도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을 정화한다고 했다. 그저

친구들이 눈치 주지 않는 곳에서 딱 3분만 혼자 있으면 된다. 알리는

선생님께 이러한 고민을 말씀드릴지 주저하고 있다.

* 쿠란 :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적은 책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알리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 괴로

워하는 알리를 보고 마음이 아

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 괴로

워하는 알리를 보고 동정심을 느

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 괴로

워하는 알리를 보고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혼자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알리를 보고 불쾌함을 느

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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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나는 혼자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알리를 보고 동정심을 느

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혼자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알리를 보고 도와주고 싶

은 마음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을

지 고민하는 알리를 보고 안쓰

러운 마음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선생님이 알리의 고민을

들어줄까봐 불안함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을 같이 생각해볼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

해 친구들과 이 문제를 상의할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

해 선생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릴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

해 알리와 같이 기도할 공간을 찾

아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알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

해 학교 게시판에 글을 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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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공통 설문(이슬람 문화 수용성)

Ⅲ.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이 없다면, 이런 친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예상해서 표시해주세요.

(예 : 인도네시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

출신 아동)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에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다

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우리나라(또는 학교)에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많아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

이 한국에 태어나고 자랐어도 진

정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학교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면 편을 들어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학교에서 히잡(이슬람 전통 복장)

을 쓰고 다니는 이슬람 국가 출

신 아동(무슬림)들과는 가깝게

지내기 힘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

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문화(예:

음식)와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

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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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

모나라의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과

같은 반이 된다면 짝꿍이 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이슬람 국가 출신 아동(무슬림)이

나와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내 생일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

게 된다면, 이슬람 국가 출신 아

동(무슬림)도 함께 초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사

귄다면, 이슬람교를 믿는 아동

(무슬림)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아동을 사귀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이슬람 종교나 문화를 접하

는 것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다양한 문화나 종교를 차

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할

줄 아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

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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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Imagined Contact

Activity on Students' Attitudes

toward Islamic Culture

Sunghee Ha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s who are accustomed to understanding the world from the

Western perspective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Islamic culture. Especially, as a result of the recent

news of terrorism,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about the

Islamic culture have been formed. However, the activities of simply

confirming and memorizing the facts listed in the textbooks have

limitations in solving prejudices against Islamic culture. So, this study

presented imagined contact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to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textbook-based fact-finding activities and identified

its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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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experiment group of each school were set up with the eighth

graders in three public middle schools in Seoul. In order to see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each group, fact - finding activities

and imagined contact activities were conducted for each group. Then,

students' attitude and acceptance toward the Islamic culture were

identifi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ach group in

'emotional'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the attitude toward

Islamic culture, and acceptance of Islamic cultur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ehavioral tend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magined contact activities are an effective way for

students to accept Islamic culture without prejudice. However, since

the effects of emotions do not necessarily lead to behavior,

environmental or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Islamic culture and opennes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mprove discrimination related to the Islamic culture in

textbooks, train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s without prejudice to

the Islamic culture, and produce TV programs with objective

contents.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geography education can contribute

to nurturing people with global leadership based on an unbiased

attitude toward other cultures.

keywords : Prejudice, Islamic culture, imagined contact, attitude,

acceptance of Islamic culture

Student Number : 2016-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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